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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elf-esteem on Quality of Life among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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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self-esteem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y affects quality of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experience.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1,002 disabled wage workers in Korea from the 7th Disabled Employment Panel Data.
The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model and Sobel test revealed that the self-esteem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y directly influenced on quality of life. In additi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y positively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while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y negatively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makes suggestions for improving health-related status and
reducing discrimination experience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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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구수는 2005년 214만 명, 

2011년 268만 명, 2014년 273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출현율은 5.59%로 인구 

10,000명 중 5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5). 

최근 급격한 장애인구의 증가로 인해 정책수요의 다

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재

활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으로 고용과 복지, 교

육 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구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라 장애인들이 삶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최고로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

들은 소득보장이 38.5%, 의료보장이 32.8%, 고용보장

이 8.5%, 주거보장이 6.4%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자립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장애인에 있어서 직

업은 소득의 원천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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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의존적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신이 소속

한 사회에서 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하나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지위

를 확보되어야 하고, 개인의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고용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자신에 맞는 합당한 

일자리를 갖는 것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증진과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생계수단의 의미

를 넘어 자아실현을 하게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다(Shin, 2013). 

이에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살펴보면,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6%, 고용

률은 37.6%, 실업률은 6.6%로 나타나는 반면에,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3.0%, 고용률 60.8%, 실업률 

3.6%로,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비율은 장애인이 17.5%로 전체 인구의 

8.4%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높으며, 비정규직 비율도 

장애인이 58.5%로서 전체 인구의 32.1%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무 직종은 단

순노무 종사자 37.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7.1%의 순으로 비율이 높고, 대부분의 장애인 임금근

로자는 단순 기능⋅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실태를 보면 취업한 장애인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편의시설의 

미비 등으로 이직률이 높은 실정이며, 열악한 환경과 

높은 이직률은 고용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그

들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Kim, 2011).

삶의 질이란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 생

활만족(life satisfaction), 만족도(satisfaction), 행복

(happiness) 등으로 표현하는 보편화된 개념이며, 신

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등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들

을 포함하는 종합적이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라 하였다

(Paik, 2003). 장애인의 삶의 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취업의 제약, 사회적인 관계의 제약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Sin, 

2009).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를 말한다.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각 개인마다 생활 사

건들을 직면하게 될 때 그 결정의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한다(Brown, 1993). 그리고 자아존중감

은 장애인의 자기실현과 사회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요소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기초를 형성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Taft, 1985)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관적 건강과 차별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관적 건강은 개인의 전반적

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Farmer & Ferraro, 1997).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개

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견해를 의미하고,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Lee, et. al., 2016). 

또한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간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한 대우나 사회적 통제, 격리를 가

하는 것을 말한다(Kim, et. al., 2011). 

장애인에 대한 차별경험은 사회의 물리적 환경, 교육 

제도, 의료 제도, 가족 제도, 대중매체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Park, 2004). 장애인은 편

견과 차별의 대상이며, 고립과 소외, 그리고 열악한 삶

의 질로 고통 받고 있고, 이러한 차별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낮춘다고 하였다(Beckles, 2004).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5; Park, 2014; 

Lee, 2010; Sim, 1997; Lee, 2003; Ko & Kim, 2014; 

Hwang & Lee, 2011; Kim, 2007),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Kim, 2011; Park, 2013; P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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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h, 2009; Moon & Lee, 2014; Kwon, 2008; 

Park, 2010; Kim & Kim, 1999; Yu, et. al., 2016; 

Jung, 2014), 장애인의 차별경험에 관한 연구(Ahn & 

Kim, 2009; Park, 2014; Park & Yang, 2013; Choi, 

et. al., 2014; Ju & Chung, 2016; Shin, 2015; Lee, 

2009; Song, 2012; Park, 2014; Lee, 2011; Park & 

Yang, 2013) 등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으로 단편적인 영향관계 

위주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장애인을 대상

으로 기존의 단편적인 영향관계를 넘어서 임금근로 장

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의해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상

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건강

상태와 차별경험에 의해 매개되어 개인의 삶의 질을 높

이려는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연구가치가 있다고 사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주관적 건강상

태와 차별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 장애인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

중감과 삶의 질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셋째, 차별경험은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에 대한 존경과 자신을 가

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정도를 의미하며(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어떻게 판

단하는가이며 이는 인생의 행복과 적응의 중요한 요인

이 된다고 하였다(Kim, 2006).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

신이 관심, 인정,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서, 사랑과 소속감이 욕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인간은 안정되며, 자

기 자신이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

로부터도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하였다(Maslow, 1970).

자아존중감은 인간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이며 삶의 

성공적인 적응에 대한 잠재력을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

으며(Park, et. al., 2005),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진취적이면서 활력 넘치게 전개하

면서 생활이 보람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불만족과 경멸 등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가 지속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Kim, 2014).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Kim, et. al.(2015)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차별인식

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Park(2014)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차별경

험이 심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낮아진 자아존

중감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Lee(2010)는 간질장애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

하였다. Sim(1997)에서 장애아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Lee(2004)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Ko & Kim(2014)은 여성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주

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상생활 만족도간에 매개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 Yi(2011)은 18세 

이하의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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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의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2007)은 자아존중감은 

성인뇌성마비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관계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자아존중감은 임금근로 

장애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

단된다.

2.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매개하는 주관적 

건강상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1년 신체 구조와 기

능,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 및 개인요인이 상호작용하

며 ‘포괄적인 건강’을 설명하는 ICF를 승인하였고, 세

계 각국에 이 분류기준에 관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Shin, 2013). ICF의 승인은 개인의 기능, 장애, 건강

상태를 통합적인 관점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

에서 공통된 언어로서 건강 관련 의사소통을 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이 같은 ICF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건, 보험, 교육, 노동, 장애정책, 

보건통계학 같은 부분에서 이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4).

포괄적 건강상태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며, 포괄적 건강상태 중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기본적

으로 객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지만, 이를 해석하는 

태도나 주관적 신념의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형성

되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ICF는 포괄적 건강상태를 

구성하는 개념의 분류체계이지만, 이 건강상태를 인식

하는 개인의 주관적 신념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

는 개인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주관적 건강은 개인이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도 건강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몇 가지 질

병이 있어도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에 대한 신체적⋅생리적⋅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복잡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Nam & Nam, 2011). 즉 주관적 건강상태는 현재의 건

강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생리적⋅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반영한다. 이는 종

래의 소극적인 건강 개념에서 벗어나 건강의 다차원적

인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Moon & Lee, 2014).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중년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Kim, et. al., 2005), 

Song(1984)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고 하였다. 반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상

태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Kim(2011)은 생활체육 참여 장애인의 건강상태지각

의 하위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3)은 고령여

성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ik & Roh(2009)는 중⋅노

년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Moon & 

Lee(2014)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각된 건강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n(2008)은 장애노인들에게 있어 건강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건강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Park(2009)은 장애인들의 주관적 건

강상태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질병유무의 인식이나 

객관적 건강상태보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Kim 

& Kim(1999)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주관적 건강상태는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된다.

3.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매개하는 차별경험

차별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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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model

한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

을 의미한다(Yun, et. al., 2013). 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나누며, 직접차별은 실제에서 명백하게 특

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특정인을 배제하

거나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하며, 간접차별은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실제 적용될 때 특정 집단에게 불균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규범, 과정, 실천을 하는 경우를 간접

차별이라 말한다(Lee, 2009). 

직접차별이든, 간접차별이든 차별을 받게 되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들을 둘러싼 시설 및 불리한 처우

를 개선할 때 삶의 질이 나아진다(Kwon, 2008). 장애

인의 차별적 경험은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중적으로 발생되며, 복합적인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

서 상호작용을 통해 형상화 된다(Moon & Lee, 2013). 

자아존중감과 차별경험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차

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Ahn & Kim, 2009; Park, 2014; 

Park & Yang, 2013; Choi, et. al., 2014; Ju & 

Chung, 2016), 자아존중감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연구

는 미미하다. 일부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장애인 차별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Shin, 2015)고 보고되

고 있을 뿐이다. 

한편 Lee(2009)는 차별정도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Song(2012)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적을수

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4)은 

중증장애인의 차별경험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

진다고 하였고, Lee(2011)는 장애인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경험은 자신의 장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

게 하여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Park & Yang(2013)은 차별경험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수용이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한국장애인 고용공

단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

여 임금근로자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대한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 건

강상태와 차별경험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차

별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모형은<Figure 1>과 같다. 

2. 연구대상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2008년도를 1차년도로 하여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에 대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 종단적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

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2014년도 제7차 장

애인고용패널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대상은 7차년도 패널조사의 등록 장애

인 4,082명이며, 그 중 임금근로 장애인 1,002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Jeon

(1974)이 번역한 RSES(Rosenberg Self-Esteem Scales)

을 사용했으며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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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4)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6)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7) 나는 내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8) 나는 내

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1=대체로 그렇지 않다, 2=보통이다. 3=대체로 그렇

다, 4=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α값은 .875이었다. 

2) 종속변수: 삶의 질

종속변인인 삶의 질은 일상생활만족도를 통해 측정

하고자 한다.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은 삶에 만족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문항을 구성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1) 가족, (2) 친구, (3) 살고 있는 곳, 

(4) 건강상태, (5) 수입, (6) 여가활동, (7) 하는 일, (8) 

결혼생활을 포함하여 총 8문항으로 하였다. 각 문항은 

‘1=매우 불만족’에서 ‘5=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이루

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

다. 삶의 질이 8문항의 Cronbach’s α값은 .540이었으

나 장애인의 경우 ‘결혼생활’은 연구에 따라 결과가 엇

갈리는 주장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에게 

있어 결혼생활은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생활 전반

에 걸쳐 심한 차별적 경험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결혼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Lee, 2014), 경제

적 스트레스는 적대적인 행동이 증가되고 지지적 행동

은 감소하여 결국 관계는 갈등적이 되기 쉬워, 결혼불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ger, et. 

al., 1990; Vinokur, et. al., 1996; Hyun, 2007). 또

한 장애인의 결혼생활은 정상인보다 전반적 불만족, 성

적불만족, 문제해결의사소통 불만족, 자녀양육갈등으

로 인해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Jung & Kim,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외하기로 하였다. ‘결혼생활’ 문항을 제거한 후 본 연구

에서 삶의 질의 Cronbach’s α값은 .736이었다. 

3) 매개변수: 주관적 건강상태와 차별경험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1=매우 좋지 않다. 

2=좋지 않은 편이다. 3=좋은 편이다. 4=매우 좋다’로 

구성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

적 건강상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수인 차별경험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제

공한 항목 중 ‘일상생활 상의 차별경험과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을 사용했으며, 각 항목은 ‘1=전혀 없음, 2=

조금 있음, 3=많음, 4=매우 많음’의 4점 척도로 이루어

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경험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차별경험의 Cronbach’s α값은 

.736이었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서, 성별, 연령, 학력, 혼

인상태, 장애정도, 만성질환보유여부, 종교보유여부,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 대인적지지 여부, 흡연여부, 

음주여부, 노후준비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여부, 장애등급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사용하였

다. 성별은 회귀분석을 위해 ‘0=여성, 1=남성’으로 더

미변수 처리하였다. 연령대는 ‘1=20대, 2=30대, 3=40

대, 4=50대, 5=60대, 6=70대’로 재구성하여 빈도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학력은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대졸이

상’로 정의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혼인 상태는 ‘0=
기타(미혼, 이별, 사별, 별거), 1=유배우동거’로, 장애

정도는 ‘1=중증, 2=경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회귀분석

을 위해 더미변수 처리하여 ‘0=중증, 1=경증’으로, 만

성질환보유여부는 ‘0=없음, 1=있음’으로 더미변수 처

리하여 사용하였다. 종교보유여부는 더미변수 처리하

여 ‘0=없음, 1=있음’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는 

‘1=하층, 2=중하층, 3=중상층, 4=상층’으로 정의된 것

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대인적지지 필요여부는 ‘0=
아니요, 1=예’로, 흡연여부와 음주여부는 ‘0=아니요, 

1=예’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노후준비여부

는 ‘0=아니요, 1=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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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ame of variables Description Variable measurement

Independent 
variable

Self-esteem

(1) I think I am as worth as others.
(2) I think I have a good character. 
(3) I can work well with most other people.
(4) I have something boast about.
(5) I am mostly satisfied with myself. 
(6) I wish I could respect myself more.
(7) I feel that I am a useful person.
(8) I think I am a good person.

1. Mostly disagree
2. Neutral
3. Mostly agree
4. Strongly agree

Dependent 
variable

Quality of life
(1) family, (2) friends, (3) place where you live, (4) health 
status, (5) income, (6) leisure activity, (7) job, (8) married 
life

1. Very dissatisfied
2. Dissatisfied
3. Neutral
4. Satisfied
5. Very satisfied

Parameter

Subjective health 
status

Subjective health status

1. Very poor
2. Somewhat poor
3. Good
4. Very goo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daily live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1. Never 2. A little bit 
3. Many 4. A lot of

Control 
variable

Gender Recoding gender 1=Male, 0=Female

Age Recoding age
1=20’s, 2=30’s, 3=40’s, 
4=50’s, 5=60’s, 6=70’s 

Educational 
background 

Educational background

1=Ineducation, 
2=Elementary school diploma, 
3 =Middle school diploma, 
4=High school diploma, 
5=College diploma or higher

Marital status Recoding marital status 

1=Live with a spouse, 
0=Other cases
(single, divorce, bereavement, 
separation)

Degree of 
disability

Recoding degree of disability 1=Minor, 0=Major

Chronic disease Recoding whether respondents have a chronic disease or not 1=Yes, 0=No

Religion Recoding whether respondents have religion or not 1=Yes, 0=No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1=Lower class
2=Lower-middle class
3=Upper-middle class
4=Upper class

Interpersonal 
support

Recoding whether respondents receive interpersonal support 
or not

1=Yes, 0=No

Smoking Recoding whether respondents smoke or not 1=Yes, 0=No

Drinking Recoding whether respondents drink or not 1=Yes, 0=No

Preparation for 
old age

Recoding whether respondents prepare for their old age or 
not

1=Yes, 0=No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Recoding whether respondents ar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or not

1=Yes, 0=No

Disability level Disability level
1=Level 1, 2=Level 2
3=Level 3, 4=Level 4
5=Level 5, 6=Level 6

Table 1. Description on main variables

부는 ‘0=아니요, 1=예’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사용하였

으며, 장애등급은 ‘1=1급, 2=2급, 3=3급, 4=4급, 5=5

급, 6=6급’로 정의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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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cy Percentage 　 Frequency Percentage

Gender

(N=1002)

Female 271 27.0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N=1002)

Lower class 440 43.9

Male 731 73.0
Lower-middle 

class
493 49.2

Age

(N=1002)

20’s 36 3.6
Upper-middle 

class
67 6.7

30’s 88 8.8 Upper class 2 0.2

40’s 231 23.1 Interpersonal 
support

(N=1002)

No 858 85.6

50’s 378 37.7 Yes 144 14.4

60’s 254 25.3 Smoking

(N=1002)

Yes 686 68.5

70’s 15 1.5 No 316 31.5

Educational
background

(N=1002)

Ineducation 68 6.8 Drinking

(N=1002)

Yes 407 40.6

Elementary 
school 

220 22.0 No 595 59.4

Middle school 
diploma

182 18.2 Preparation 
for old age

(N=1002)

No 635 63.4

High school 
diploma

371 37.0 Yes 367 36.6

College 
diploma or 

higher
161 16.1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N=1002)

No 908 90.6

Marital status

(N=1002)

No 348 34.7 Yes 94 9.4

Yes 654 65.3

Disability level 

(N=1002)

Level 1 35 3.5

Level 2 123 12.3Degree of 
disability

(N=1002)

Minor 733 73.2

Major 269 26.8 Level 3 218 21.8

Chronic disease

(N=1002)

No 547 54.6 Level 4 170 17.0

Yes 455 45.4 Level 5 193 19.3

Religion

(N=1002)

No 607 60.6
Level 6 263 26.2

Yes 395 39.4

Table 2. Frequency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은 SPSS 21.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

자들의 일반적인 사항은 빈도,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본 

연구의 척도들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

반적인 특성에 대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영향력 및 주관적 건강상태와 차별경험을 매개효과

를 밝히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

개효과 검증을 위해 Mackinnonet, et. al.(2002)의 연

구에서 제시한 Sobel 검정값을 제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총 1,002명의 응답자 중에서 성별

의 경우, 남성이 73%로서 여성의 27%보다 높게 분포

되었다. 연령대는 50대가 37.7%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

으며, 60대가 25.3%, 40대가 23.1%, 30대가 8.8%, 20

대가 3.6%, 70대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은 37%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초졸이 22%, 중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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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variables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Self-esteem 1.00 4.00 2.590 .520 -.074 .243

Subjective health status 1.00 4.00 2.599 .568 -.081 -.548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1.00 4.00 1.322 .483 1.756 3.761

Quality of life 1.71 5.00 3.267 .473 .080 .035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Self-esteem
Subjective health 

statu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Quality of life

Self-esteem 1 　 　 　

Subjective health status .201** 1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229** -.053 1 　

Quality of life .375** .417** -.177** 1

*p<.05  **p<.01

Table 4. Correlation of main variables

이 18.2%, 대졸 이상이 16.1%, 무학은 6.8% 순으로 나

타나 53.1%가 고졸 이상의 학력 수준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65.3%로

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높게 분포되었으며, 장애

정도는 경증이 73.2%로서 중증보다 높게 분포되었고, 

만성질환여부는 없는 경우가 54.6%로서 있는 경우 

45.4% 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또한 종교여부는 없는 

경우 60.6%로서 있는 경우 39.4% 보다 높게 분포되었

고,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는 중하층이 49.2%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하층이 43.9%, 중상층이 6.7%, 상

층이 0.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인적 지지 여부는 없

는 경우가 85.6%로서 있는 경우 14.4% 보다 높게 분포

되었다. 그리고 흡연여부는 하지 않는 경우가 68.5%를 

보였으나, 음주여부는 마시지 않는 경우가 59.4%로서 

마시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여부는 안

되어 있는 경우가 63.4%로 한다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

났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서는 

90.6%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등급은 

6급이 26.2%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3급이 21.8%, 

5급이 19.3%, 4급이 17%, 2급이 12.3%, 1급은 3.5% 순

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로서 평균 2.590, 주

관적 건강상태는 4점 척도로서 평균 2.599, 차별경험

은 4점 척도로서 평균 1.322, 삶의 질은 5점 척도로서 

평균 3.267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정규

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의 

기준 값인 왜도(skewness)는 절대값 2, 첨도(kurtosis)

는 절대값 4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r=.201(p<.01), 삶의 질과 r=.375(p<.01)로

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차별경험

과는 r=-.229(p<.01)로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삶의 질과 

r=.417(p<.01)로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으나 차별경험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

았다. 차별경험의 경우는 삶의 질과 r=-.177(p<.01)로

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24   Crisisonom y Vol.13 No.5

Name of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 β t

(Constant) 　 22.584 　 14.620

Gender .050 1.547 .033 1.086

Age -.031 -.876 .023 .692

Educational background .047 1.386 .041 1.280

Marital status -.067 -2.135* -.066 -2.218*

Degree of disability -.056 -1.843 -.056 -1.956

Chronic disease -.111 -3.692*** -.016 -.543

Religion .057 1.948 .048 1.716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196 6.114*** .168 5.477***

Interpersonal support -.039 -1.306 -.016 -.574

Smoking -.029 -.919 -.009 -.304

Drinking .038 1.240 .042 1.432

Preparation for old age .057 1.906 .046 1.622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038 -1.282 -.044 -1.563

Self-esteem .286 9.362*** .243 8.294***

Subjective health status .312 10.321***

R² .232 .307

adj.R² .222 .297

F 21.344*** 29.152***

*p<.05  **p<.01  ***p<.001
※ Annotation) Gender: 0=Female, 1=Male, Marital status: 0= Other cases (single, divorce, bereavement, separation), 1=Married/live
together, Degree of disability: 0=Major, 1=Minor, Chronic disease: 0=No, 1=Yes, Religion: 0=No, 1=Yes, Need for interpersonal
support: 0=No, 1=Yes, Smoking: 0=No, 1= Yes, Drinking: 0=No, 1=Yes, Preparation for old age: 0=No, 1=Ye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0=No, 1=Yes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eath status

4.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 주관적 건강상태과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1)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은 모든 변수들에서 VIF값은 모두 2 이하로 10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의 R²값은 .232, adj.R²값은 .222로서 22.2%

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분산의 F값은 21.344(p<.001)

로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β=.286, 

p<.001)이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근로 장애인

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혼인상태(β=-.067, p<.05), 만

성질환여부(β=-.111, p<.001)가 부(-)의 영향을, 주관

적 사회경제적지위(β=.196, p<.001)가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β값이 .286(p<.001)로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주관적 사

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모델2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R²값은 .307, adj.R²값은 .297로서 29.7%의 설명

력을 나타냈고, 분산의 F값은 29.152(p<.001)로서 유

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β값이 .243(p<.001)로서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고,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

상태(β=.312, p<.001)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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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Z p-value

Self-esteem → Subjective health status→ Quality of life 4.183 .001***

Table 6.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타내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혼인상태(β=-.066 p<.05)로서 

삶의 질에 부(-)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β=.168, p<.001)로서 삶의 질

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혼인상태는 배

우자가 없는 경우,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모델1에

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만성질환여부는 모델2

에서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완전하게 매개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삶의 질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유의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 모델1에서 비해 모델 2에서 β값
이 낮아졌으므로(.286(p<.001)에서 .243(p<.001)), 주

관적 건강상태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β=.312(p<.001)).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인 Sobel 검정

(MacKinnon, et. al., 2002)에서 제시한 Z값1)을 본 연

구모형에 적용해보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 z=4.183(p<.001)로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서, Z값은 Z>1.96 또는 Z<-1.96을 만족하

는 경우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자아존중감은 매개

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경유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

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매개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

었다.

2)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 차별경험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한 결과는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은 

VIF값이 모두 2 이하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의 R²값은 .232, adj.R²값은 .222로서 22.2%

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분산의 F값은 21.344(p<.001)

로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β=.286, 

p<.001)이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근로 장애인

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혼인상태(β=-.067, p<.05), 만

성질환여부(β=-.111, p<.001)가 부(-)의 영향을, 주관

적 사회경제적지위(β=.196, p<.001)가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β값이 .286(p<.001)로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주관적 사

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모델2에서는 차별경험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R²
값은 .243, adj.R²값은 .231로서 23.1%의 설명력을 나

타냈고, 분산의 F값은 21.076(p<.001)로서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β값이 .267(p<.001)로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보였고, 매개변수인 차별경험(β=-.112, 

p<.001)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혼인상태(β=-.070 p<.05), 만성

질환여부(β=-.117, p<.001)로서 삶의 질에 부(-)의 영

1) Z = 


a(Unstandardized Coefficients) : Self-esteem → Subjective health status = .149 / SEa : standard error of a = .033

b(Unstandardized Coefficients) : Subjective health status → Quality of life = .289 / SEb : Standard error of b =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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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 β t

(Constant) 　 22.584 　 21.282

Gender .050 1.547 .059 1.826

Age -.031 -.876 -.038 -1.084

Educational background .047 1.386 .035 1.028

Marital status -.067 -2.135* -.070 -2.257*

Degree of disability -.056 -1.843 -.076 -2.489*

Chronic disease -.111 -3.692*** -.117 -3.907***

Religion .057 1.948 .060 2.048*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196 6.114*** .190 5.930***

Interpersonal support -.039 -1.306 -.025 -.844

Smoking -.029 -.919 -.041 -1.280

Drinking .038 1.240 .038  1.245

Preparation for old age .057 1.906 .058  1.948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038 -1.282 -.030 -.995

Self-esteem .286 9.362*** .267 8.678***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112 -3.679***

R² .232 .243

adj.R² .222 .231

F 21.344*** 21.076***

*p<.05  **p<.01  ***p<.001
※ Annotation) Gender: 0=Female, 1=Male, Marital status: 0= Other cases (single, divorce, bereavement, separation), 1=Married/live 
together, Degree of disability: 0=Major, 1=Minor, Chronic disease: 0=No, 1=Yes, Religion: 0=No, 1=Yes, Need for interpersonal
support: 0=No, 1=Yes, Smoking: 0=No, 1= Yes, Drinking: 0=No, 1=Yes, Preparation for old age: 0=No, 1=Ye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0=No, 1=Yes

Table 7.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정도(β=-.076, 

p<.05), 종교여부(β=.060, p<.0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β=.190, p<.001)로서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종교가 

있을 경우,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모델1에서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난 장애정도와 종교여부가 모델2에서는 

삶의 질에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 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완전하게 매개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증하

기 위하여 차별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삶의 질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유의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자아

존중감은 모델1에서 비해 모델2에서 β값이 낮아졌으므

로(.286(p<.001)에서 .267(p<.001)), 차별경험이 자아

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β=-.112(p<.001)).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인 Sobel 검정

(MacKinnon, et. al., 2002)에서 제시한 Z값2)을 본 

연구모형에 적용해보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 차별

경험의 매개효과 z=3.637(p<.001)로써 유의하게 나타

남으로서, Z값은 Z>1.96 또는 Z<-1.96을 만족하는 경

우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자아존중감은 매개변

2) Z = 


 

a(Unstandardized Coefficients) : Self-esteem →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 -.156 / SEa : Standard error of a = .029

b(Unstandardized Coefficients) :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 Quality of life = -.153 / SEa : Standard error of b =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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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Z p-value

Self-esteem →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Quality of life 3.637 .001***

Table 8.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수인 차별경험을 경유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즉,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매개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건강상태와 차별경험

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

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Lee(2000), Kang(2008), Shin

(2015), Kim(2002)과 동일한 결과였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매개변수인 주관

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이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

과를 검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은 모델1에서 β값이 .286(p<.001)

에 비해 모델2에서 β값이 .243(p<.001)로 모델1 보다 

낮게 나타났다. 모델2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β값이 

.31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부분매개를 확인하였다. 또한 Sobel test 검정에 의한 

Z값은 4.183(p<.001)으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

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주관적 건강상태

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자

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주

관적 건강상태를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주관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삶의 질

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Kim & Kim, 1999; 

Paik & Roh, 2009)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증

진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시사

해 주고 있다. 

셋째, 차별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

수와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매개변수인 차별경험을 

포함하여 이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만

성질환이 없을수록,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종교가 있

을 경우,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별적 경험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차별적 경험을 통제한 모델1에서 β값이 

.285(p<.001)에 비해 모델2에서 β값은 .265(p<.001)

로 모델1보다 낮게 나타났다. 모델2에서 β값은 -.116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차

별적 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부분매개 효과

를 확인하였다. 

또한 Sobel test 검정에 의한 Z값은 3.722(p<.001)

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

효과 뿐만 아니라 차별경험을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별경험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Lee, 2009; Shin, 2010, 

Park, 2014, Park & Yang, 2013; Ahn & Kim, 2009)

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을 덜 느끼며 삶의 질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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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 또는 직장에서 쉽게 교육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대인관계기술, 사회적응훈련, 

성교육, 의사소통훈련, 상담, 직무능력향상, 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On-Off Line 동

시 교육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임금근로 장애인에게 교

육기회 확대와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을 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 및 

건강증진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소, 권

역별 재활병원 등을 중심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

한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

그램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들을 충분히 참여시

켜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후 

모니터링의 구축 및 장애인 건강 및 재활정보센터 콘텐

츠의 양⋅질적 향상 및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셋째, 장애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

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현재 다양한 기관, 단

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전문가 양성 있어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차별 시정 및 예방 강화에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 강화, 지역사회에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확대와 장애에 대한 이

해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 아울러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임금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장

애인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

째,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기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를 다루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 횡단연구의 인과성 한계를 넘어 삶의 질의 종단변

화 및 예측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

히 설명할 것이고, 더욱 의미 있는 결과와 실천적,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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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주관적 건강상태와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관계를 고찰하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차별경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 7차년

도 자료이다. 분석대상은 7차년도 패널조사의 등록 장애인 4,082명이며, 그 중 임금근로 장애인 1,002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는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주관적 건강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정(+)적으로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부(-)적으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금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고, 차별경험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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